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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매해 실시한 방송통신 결합상품 이용행태조사결과를 세부상품유형 및사업자간 비교를중심으로 심층 분석하여
주요 변화 및 시사점을 도출한다. 유무선 결합상품의 비중이 확대되는 가운데 결합상품의 주상품은 변함없이 이동전화로 나타났으며 IPTV의 비중이
현저히 증가하여 결합상품 선택 시 IPTV의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다. 결합상품 사업자 선택에 있어 개별서비스의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는데, SK군은
이동전화, KT는 초고속인터넷, LGU+는 IPTV와 같이통신 3사별로뚜렷하게차별화되는특성을보인다. 이용자들의향후사업자전환의향은감소하다
증가하는 추이를 보여 3년간의 변화만으로는 이용자 고착화에 대해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6년 초과의 장기 이용자의 비중이 높아
재약정 등을 통해 결합상품시장에서의 이용자 고착화 우려는 존재하여 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향후 사업자 전환의향이 있는
이용자들이 SK군을 가장 선호하고 있어 무선시장에서 영향력을 가진 사업자가 결합상품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에, 통신
경쟁정책 수립에 있어 기존의 개별상품 중심에서 탈피하여 결합상품시장의 경쟁 구조 파악을 위한 방법론의 개발,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 등 결합상품
중심의 경쟁정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Ⅰ. 서 론

국내 방송통신 결합상품은 `18년 기준계약건수는 1789만 건으로 이중

초고속인터넷을 포함한 결합의 비중은 97.9%이고 이동전화를 포함한 결

합상품 비중은 56.5%이다[1]. 이동전화 회선 수에 비례하여 결합할인 금

액이증가함에 따라 2014년부터는유무선 결합가입자의증가세가두드러

지고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결합상품의 특성과 이용자의 가입특성은

사업자별 시장점유율에 영향을미치며, 결합상품의 구성상품 수와 결합하

는 이동전화 회선 수에 따라 가입자의 이용행태가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2][3][4][5]. 본 연구는유지은외[3] 연구에 2019년조사를포함한추적

연구(longitudinal study)로서 `17년부터 ‘19년까지 지난 3년간 실시한 설

문조사결과에 기반하여방송통신결합상품이용행태를 세부상품유형및

사업자간 비교를 중심으로 심층 분석하여 주요 변화를 도출하고자 한다.

Ⅱ. 본론

2.1 결합상품 가입 유형 변화

결합상품의 유형별 가입현황은 2개 상품이 결합된 DPS(Dual Play

Service) 비중이 43.1%로 가장 높고. 3개가 결합된 TPS(Triple Play

Service)가 41.7%로 그 다음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동통신까지 포함

하는 유무선 결합 비중은 60.5%로 4.2%p 증가하며 비중이 유선 결합에

비해확대되고있다. 구성 상품에따른세부유형으로보면 ‘이동통신+인터

넷+TV’(19.7%→26.3%)가 현저하게 증가하며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인터넷+TV’(22.8%→23.4%)와 ‘이동통신+인터넷+TV+전화’(17.9%→

15.2%) 가 그 뒤를 따른다.

2.2 사업자별 결합상품 시장점유율 변화

결합상품 시장점유율은 KT 39.9%로 가장 높고 SK군 26.7%, LGU+

18.8%, SO 14.7% 순으로 전년과 비교할 때 순위는 변동이 없다([그림 1]

참조). KT의 점유율은감소한반면, LGU+의 점유율은 2년간 2%p 증가하

였다. SK군의 경우 `19년 기준 유선 결합의 시장점유율은 14.3%인데 반

해유무선결합의경우 34.6%로 유무선결합에서의시장점유율이훨씬크

게 나타난다. 특히, 사업자별로 무선회선수에 따른 결합현황을 살펴보면

3회선 이상 다회선 결합의 경우 3사 모두 비중이 증가하였으나 SK군은

63.1%로(‘17년 61.4%) KT 54%, LGU+ 48%와 비교 시비중이 매우높음

을 알 수 있다.

[그림 1] 결합상품 사업자별 시장점유율 비교

2.3 결합상품 서비스 사업자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주상품

현재 이용중인 결합상품 서비스 사업자를 선택할 때 영향을 미치는 서

비스인 주상품은여전히이동전화(40.1%→40.7%→40.9%)이며 비중은 매

해 소폭 증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초고속인터넷(33.8%→35.0%→

32.5%)과 TV(23.2%→22.9%→24.8%)인 순서는 변화가 없다. IPTV의 경



우 `17년 9.9%에서 `19년 15.2%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 눈에 띈다. [그

림 2]에서 보듯이 사업자별로는 SK군 가입자는 이동전화, KT 가입자는

초고속인터넷이 주상품으로 나타나 무선과 유선의 1위 사업자들은 각각

자사 서비스가 주상품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3사 모두

IPTV의 비중이 현저히 증가하여 결합상품 선택 시 IPTV의 영향력이 증

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LGU+의 경우 IPTV의 비중이

11.7%p나증가하면서 2019년에는초고속인터넷보다영향력이높게나타났다.

[그림 2] 결합상품 사업자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주상품 - 사업자별 비교

현재 이용 중인서비스사업자를 선택한 이유는 ‘결합할인금액’이 가장

크지만 사업자별로차이가 있다. ‘19년 기준으로유선 1위 사업자인 KT는

‘다른 서비스 또는 가족 구성원의 가입’이 38.7%, ‘결합할인 금액이 가장

커서’ 가 38.6%로 거의 비슷하다. 무선 1위 사업자인 SK군은 ‘결합할인

금액이가장커서’ 45.9%, ‘다른 서비스또는가족구성원의가입’이 34.0%

이다. LGU+는 ‘결합할인금액이 가장커서’가 42.2%, 그다음으로 ‘서비스

가입시제공되는사은품’이 31.6%로비중이높다. 이는 사업자가 개별서비

스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또는영향력의차이가 결합상품시장에서이용

자의 선택에 있어 서로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4 결합상품 약정기간 및 이용기간 변화

이용자가결합상품의 약정기간을 1~3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지만, 여전

히 3년 이상(47.0%→44.4%→47.0%) 약정한 가입자 비중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은 2년 약정(24.5%→26.4%→23.3%) 가입자이다. 이용기간을 살펴보

면, 3년 초과의 장기 이용자의 비중이 높으며 그 비중이 점점 증가하면서

2018년부터는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31.4%→50.9%→52.3%). 또한,

2018년부터 6년을 초과한 장기이용자의비중이 가장높게나타나 재약정

고객 비중이 높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결합상품시장에

서의 이용자 고착화 위험이 증가할 개연성이 있음을 반영한다.

[그림 3] 결합상품 이용기간의 변화

2.5 사업자 전환 의향 및 전환시 선택 요인

현재이용중인 결합상품 회사를 전환할의향이 있는이용자 비중은 `18

년까지는 절반 이하라 이용자의 고착화가 우려되었지만, `19년에는 전환

의향자가 61.6%로 크게 증가하여이용자고착화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을

내리기어려운 상황이다. 사업자별로가입자들의 전환의향을 보면, LGU+

가입자 의향이가장높고 SK군 가입자의의향이가장낮아, 이동통신시장

에서점유율이낮은사업자의가입자일수록전황의향이높음을알수있다.

<표 2>와같이 이용자들이사업자전환시선호하는 회사로 SK군을 가

장선호하고있으며 그 비중이 `17년 47.4%에서 `19년 49.4%로 증가하여,

SK군이 이동전화시장에서 보여주는 쏠림현상과 영향력이 결합상품시장

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우려가 존재한다. 각 사업자로의 전환을 선호하는

요인을 살펴보면, SK군은 3년 동안 이동전화(32.3→34.2→33.1%)의 비중

이 가장 높고, KT는 초고속인터넷(41.0%→ 31.1%→32.3%), LGU+는 ‘18

년까지 사은품(38.9%→33.3%)비중이 가장 높았으나 ’19년에

IPTV(32.9%)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처럼 결합상품 사업자 선

택에 있어 개별서비스가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통신 3사별로 뚜렷하

게 차별화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또한 결합상품 시장이 사은품 중심의

과도한 고객 유치 경쟁보다는 개별상품의 경쟁력이 더 중요한 시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1> 결합상품 사업자 전환의향

(2017년 n=1378, 2018년 n=1370, 2019년 n=1360)

<표 2> 결합상품 사업자 전환시 선호하는 사업자

(2017년전환의향자 n=660, 2018년전환의향자 n=548, 2019년전환의향자 n=838)

Ⅲ. 결론

국내통신시장의경쟁이결합상품을중심으로이루어지는가운데유무선

결합 비중은 점점 증가하면서 결합상품 서비스 사업자를 선택할 때 이동

전화가미치는영향력은계속증가하고있다. 이에, 무선시장에서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이동전화를 포함하는 결합상품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를통해전체 결합상품시장에서의영향력을확대할 가능성이존재한

다. 또한 개별서비스 시장에서 영향력을 보유한 사업자의 결합상품 시장

에서의선택에있어 각각고유하게나타나결합상품시장으로의 지배력전

이 또는 Lock-In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이에 통신 경쟁정

책수립에 있어 기존의 개별상품중심에서탈피하여결합상품시장의경쟁

구조파악을위한방법론의개발, 시장에대한 모니터링등 결합상품 중심

의 경쟁정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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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SK군 KT LGU+ SO
2017 47.4% 25.2% 21.8% 5.6%
2018 49.1% 29.9% 18.6% 2.4%
2019 49.4% 24.0% 20.3% 6.3%

구분 전체 SK군 KT LGU+ SO
2017 47.9% 45.4% 42.7% 52.4% 60.2%
2018 46.2% 37.7% 42.9% 52.3% 61.2%
2019 61.6% 56.1% 61.1% 69.1% 63.5%


